
산자부-정유4사는 언제나 단짝!
Supe r Ce nox 출시로 유사 석유제품 논란 재연 … 강력 단속

석유업계가 유사 휘발유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Cenox 제조기업이 석탄액화추출물로 만들었다는 슈퍼 세녹스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고, 최근 한 석유 수입회사 대표가 유사휘발유 제조혐의로 구속되면

서 수입석유에서도 유사휘발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첨가제로 출시됐지만 사실상 유사휘발유라는 논란을 불렀던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는 11월21일 석

탄추출물로 만든 첨가제 <슈퍼세녹스>를 2003년 초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최근 기존 세

녹스를 용기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 또 한번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슈퍼세녹스가 100% 석탄에서 추출한 휘발유자동차용 대체연료로 휘발유보다 성능이 우수하

며 유해물질도 적게 포함된 연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와는 다른 대체연료인데도 액체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석유와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억지 때문에 첨가제로 허가받게 됐으나 슈퍼세녹스 판매에는 규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회사들은 만약 슈퍼세녹스가 연료처럼 팔리게 된다면 기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슈퍼세녹스 역시 또 하나의 유사휘발유일

가능성이 크며, 본격 시판되면 엄격한 품질검사와 함께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표적인 석유수입회사인 사 대표가 서울세관에 의해 구속되면서 수입 석유제품의 혼합과 판

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 대표의 혐의는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수입해 첨가제인 MTBE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는 서울세관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를 만들지 않았다는 확인까지 받

아놓고도 유사휘발유를 제조했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 수입업계에서는 소규모 수입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유업계는 석

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은 명백한 제조행위로 아무나 석유를 원료상태로 들여와 혼합해 판다면 굳이 정유기업들

이 대규모 정제시설을 운영해 완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수입사와 정유사 양쪽 모두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가지 문제가 허술한 관련규정 때문에 발생한

만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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